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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“ ”

최시중 위원장 남산미디어포럼에서 강조- , -

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융합되고 있는 미디어 환경과 그

대응에 관하여 월 일 목 남산미디어포럼에서 우리는10 20 ( ) ' 어디로

가야 하는가 산업의 미래와 변화 라는 주제로 강연했다?(ICT )’ .

이날 강연에서 최 위원장은 미래는 굉장히 파괴적이고 급격하게“

변하게 될 것이고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며 우리가 진정으로, .” “

열망하고 바라는 미래에 대한 모델을 생각하여 지금부터 준비해야

한다 고 말했다.” .

이어 최 위원장은 월트디즈니는 이미지니어 라는 용어를“ (imagineer)

사용하면서 모든 직원들을 창조적 기술자로서 대우한다 며 기술이.” “

아무리 발달해도 상상력을 지닌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고 강‘ ’ .”

조했다.

특히 최 위원장은 미국의 벨 연구소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, “ ‘ ’

인식 아래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다른 나라 출신을 이상 뽑고, 50%

있다 며 다양성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주어진 기회가 아니라 새로운.” , “ ‘ ’ ‘

기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고 역설했다’ .” .



또한 최 위원장은 미국은 이미 지역단위 인적관계 연구소“ , R&D,

가지 형태로 연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체계적인 연구 시스템과3 ,

미래연구소를 통해 항상 준비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며.”

미국 연구소를 둘러보면서 깨달은 것은 바로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“

아니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.” .

끝으로 최 위원장은 이제 과학은 인간의 최적치를 찾아내고 이를“ ‘ ’

상용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며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양적.” , “

발전에서 벗어나 인간에게 가장 편리하고 이로운 기술을 만들어가는

인간 중심의 미래를 다 함께 준비하자 고 당부했다 끝‘ ’ .” . .


